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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RED HOOK과 뉴욕 컨테이너터미널이 오늘 재개장했음을 알리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관리위원회(Port Authority)가 오늘 아침 
Brooklyn에 자리한 Red Hook Container 터미널에 첫 화물선의 반입을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aten Island에 있는 New York Container 터미널 역시 오늘 재개장했으며, 첫 번째 선박이 화요일 
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항만노무자들도 Red Hook으로 다시 출근하여 약 180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Conrad S 선박에 싣고 
있고, 이번 주에 더 많은 선박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노무자들도 뉴욕 New York Container 
터미널에서의 작업을 알렸습니다. 항만관리위원회는 화요일 밤 늦게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이번 주에 네 척의 추가 선박이 NYCT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위원회 직원, 엔지니어 및 협력사들은 항만의 업무를 완전히 복구하도록 하는 데 하루 
24시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케인 Sandy가 일으킨 폭풍 해일로 항만 전체가 거의 
4피트까지 잠겨 버리는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작업반원들이 부서진 
도로를 복구하고, 아무렇게나 박혀진 컨테이너를 일으켜 세우며,  레일선과 전기장치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항만은 세계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되고 풍요로운 소비 시장 중 하나의 관문입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곳 New York Harbor의 항만 산업은 8시간 내에 미국 인구의 
약 20%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항만 산업은 이 지역에서 269,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곳 항만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가구, 음료 및 의류였습니다. 이 지역 항만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의 달러 가치는 1,850억 달러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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